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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 자율주행 로봇배송 실증 리빙랩 사업 성공적으로 마무리
인천경제청 등 참여, 자율주행 로봇 실증·서비스 적용…스마트서비스 시민 체감 UP  

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토교통부 주관 ‘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
사업’의 일환으로 진행된 ‘시민주도형 실내 자율주행 로봇배송 실증 리빙랩’ 
사업이 최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. 

○ 이 사업은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배달문화 확산으로 배달 라이더와 주민
의 갈등 심화, 1인 가구 위험 노출 이슈화 등 새롭게 대두된 도시문제 해
결을 위해 자율주행 로봇기술을 도심배송에 적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
실증하는 것이다. 인천경제청, 인천테크노파크,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, 
메쉬코리아(MESH Korea) 등이 참여했다.

○ 총 4개 시즌으로 구성된 ‘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시민주도형 리빙랩’은 시민 
참여단 157명이 단계별로 참가, 자신의 생활 환경에서 자율 주행 로봇을 직
접 사용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도출하는 등 기업의 지원과 도
시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.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는 물류업체가 상
품을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마지막 배송 구간을 뜻한다.   

 
 

○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내 인천스타트업파크, 인천글로벌캠퍼스, 라
이크홈 레지던스, 송도트리플스트리트 등 4곳을 대상으로 일반 시민들과 
함께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 로봇 배송을 생활 물류 분야에 도입, 
실증함으로써 로봇 배송 서비스 발전 방향을 이끌어 냈다. 또 새로운 아
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서비스에 적용, 사용자 편의를 개선시킬 수 있는 
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, 

 
○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“이번 사업은 시민·민간·공공 파트너쉽을 

통한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과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에 
큰 의미가 있다”며  “향후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스마트시티 
기술 실증 및 시민주도형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리
빙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” 고 밝혔다. 

 


